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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medical residents' job satisfaction and their related factor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cy program.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59 medical residents being trained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outh Korea,
in 2011.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 short form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
Results: The mean score for 20 items on the short form MSQ varied between 2.91 and 3.64 on a 5-point Likert scale. The assessment
of related factors with job satisfaction revealed that medical residents had higher levels for job satisfaction, particularly those who
were women (β=0.200, p=0.022), and those who had mentorship experience (β=0.219, p=0.008).
Conclusion: Thi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we should expand and support the mentorship program during medical residency to
promote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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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료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전한 상황에서는 모든 질

병에 대하여 최상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전문의를 배출하

는 전공의 과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된

다[1]. 즉, 전공의 수련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더 나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를 부

여받은 의사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기간 동안 의

료서비스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상의 전공의 수련 목적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를 저임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인력으로 여기고 교육과 수련보다

는 근로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수련병원이 없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련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전공의는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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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턴제도 폐지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 의학계 및 의

료계에서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제도 시행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전공의 교육은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할 의학

교육의 한 부분이며 의사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3년도에 의학교육국제연맹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에서는 

졸업 후 의학교육-질적 개선을 위한 WFME 세계적 기준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을 발표하였다[3]. 또한 전공의 수

련제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 프로그

램을 인증하는 기관인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ACGME)은 근무 시간 제한, 핵심 분야 

수행능력 확인, 그리고 인간적인 조직 환경 등을 요구하면서 

전공의의 태도 및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와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4].

  그동안 전공의의 태도 및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특히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피로, 소진에 관한 연구가 많았

다[5,6]. 단순히 전공의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넘어 Thomas [7]는 전공의들

의 스트레스와 소진이 환자 진료에, 그리고 West et al. [8]은 

의료 과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공의들도 보

건의료영역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의료전문가 집단으로 이들

의 태도와 정신 건강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건강문제

와 연결되는 것이다. 의료전문가 집단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문직업성 또는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도 최

근 활발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문의의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의사

의 직무만족도는 진료의 질, 특히 환자 만족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9,10], 두 번째로는 직무만족도가 낮은 의사는 이직

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지원이나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의료 제공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였다[11]. 전공의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나 직무만족도와 같은 요인들도 이들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및 건강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하고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로서의 

신분과,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로서의 신분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직업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전공의의 직업

적인 지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도 유

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전공의들의 직무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고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1년 11월 현재 전남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 304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연구실을 통해 구조화된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전공의 180명이 설문조

사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59.2%이었는데, 이 중 설문 내용이 

불성실한 21명을 제외한 15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수집

  전공의의 직무만족도는 단축형 미네소타 직무만족도 설문

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 [12]를 이

용하여 측정되었다. 단축형 MSQ는 MSQ의 100개 문항 중 대

표성 있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단축형 MSQ의 20개 문항은 다음의 

20가지 특성을 측정한다. 즉, 남의 간섭 없이 일할 수 있는 기

회(independence),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variety), 

조직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social status),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는 기회(social 

service), 다른 사람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기회(autho-

rity),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creativity),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ability util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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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dical Resident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o. (%)
Gender Male 125 (78.6)

Female  34 (21.4)
Age 20∼29 103 (64.8)

30 and older  56 (35.2)
Marital status Single  94 (59.1)

Married  65 (40.9)
Specialty Non-surgical  97 (61.0)

Surgical  62 (39.0)
Years in program 1  47 (29.6)

2  45 (28.3)
3  44 (27.7)
4  23 (14.5)

tion),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advancement), 

항상 바쁘게 일할 수 있음(activity), 윗사람의 의사결정 능력

에 대한 만족(supervision-technical),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moral values), 직장의 안정

성(security), 병원 정책 및 시행에 대한 만족(company 

policies), 윗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supervision-human 

relations), 동료 간의 관계에 대해 만족(co-workers), 보수 

및 업무 양에 대한 만족(compensation),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자유(responsibility), 근무 조건 및 환경에 대한 

만족(working condition), 자신의 성과에 대한 인정(rec-

ognition), 성취감(achievement) 등이다. 단축형 MSQ 설문

지의 내적인 신뢰도는 0.87∼0.92로, 그리고 구성 타당도 또

한 다양한 직업 그룹에서 직무만족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도

구임을 보여주었다[13]. 이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

지 전체 문항의 내적인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값

은 0.930이었다.

  전공의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하여 전공의의 성별, 연령, 그리고 결혼 상태와 같은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전공과는 비수술과(내과, 소아청소년과, 정

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영상

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및 수술과(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

비인후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로 구분하였으며 전공

의 연차도 조사하였다. 또한 멘토십 경험 유무가 전공의의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였는데, 멘토를 자

신과 지속적인 전문직업성 관계를 갖는 사람, 자신보다 더 많

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자신에 대한 충고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멘토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전공의의 직무만족도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

으며, 전공의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전공과, 전공의 연차 

그리고 멘토십 경험 유무에 따른 전공의의 직무만족도의 차

이를 독립표본 t-검정(Student t-tests)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OVA)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전공의의 직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전공의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전공과, 전공의 연차 그리고 멘토십 경험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

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통계처리 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

하였다.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 대상자 159명 중 남자가 129명(78.6%)이었고 연령별

로는 20대가 103명(64.8%)이었으며 미혼인 경우가 94명

(59.1%)이었다. 전공과에 따라서는 비수술과인 경우가 97명

(61.0%)이었고, 전공의 연차별로는 1년차 47명(29.6%), 2년

차 45명(28.3%), 3년차 44명(27.7%), 4년차 23명(14.5%)이

었다(Table 1).

2. 전공의의 직무만족도

  전공의의 직무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전공의의 직

무만족도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항목별로는 ‘나는 조직에

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만족한다(social 

status)’와 ‘나는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co- 

workers)’에 대해서는 각각 3.59±0.76, 3.64±0.73으로 점수

가 높은 반면, ‘나는 나의 보수와 업무 양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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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dical Residents' Job Satisfaction

Itema) Mean±SD
 1. The chance to work alone on the job (independence)  3.53±0.86
 2. The chance to do different things from time to time (variety)  3.48±0.81
 3. The chance to be “somebody” in the community (social status)  3.59±0.76
 4. The chance to do things for other people (social service)  3.63±0.75
 5. The chance to tell people what to do (authority)  3.26±0.73
 6. The chance to try my own methods of doing the job (creativity)  3.43±0.80
 7. The chance to do something that makes use of my abilities (ability utilization)  3.58±0.71
 8. The chances for advancement on this job (advancement)  3.48±0.75
 9. Being able to keep busy all the time (activity)  2.98±0.93
10. The competence of my supervisor in making decisions (supervision-technical)  3.35±0.83
11. Being able to do things that do not go against my conscience (moral value)  3.59±0.79
12. The way my job provides for steady employment (security)  3.51±0.91
13. The way company policies are put into practice (company polices)  2.99±0.95
14. The way my boss handles his/her workers (supervision-human relations)  3.03±0.92
15. The way my co-workers get along with each other (co-workers)  3.64±0.73
16. My pay and the amount of work I do (compensation)  2.91±1.03
17. The freedom to use my own judgment (responsibility)  3.27±0.81
18. The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working conditions)  2.91±0.95
19. The praise I get for doing a good job (recognition)  3.42±0.78
20. The feeling of accomplishment I get from the job (achievement)  3.54±0.76

Total 67.12±10.93

SD: Standard deviation. 
a) 5-point Likert scale.

Table 3. The Comparison of Medical Residents' Total Job Satisfaction Scor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ntorship Experience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ean±SD t or F p-value
Gender Male 66.24±11.25 -2.210 0.031

Female 70.35±9.13
Age 20∼29 67.13±10.75 0.010 0.992

30 and older 67.11±11.36
Marital status Single 67.18±10.86 0.085 0.933

Married 67.03±11.12
Specialty Non-surgical 68.04±11.59 0.715 0.470

Surgical 66.75±9.04
Years in program 1 66.59±11.72 0.405 0.749

2 67.50±11.09
3 67.42±10.36
4 69.65±9.37

Mentorship experience No 66.08±11.46 -2.573 0.011
Yes 70.85±8.23

SD: Standard deviation.

(compensation)’과 ‘나는 근무 조건 및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working conditions)’에 대해서는 각각 2.91±1.03, 2.91± 

0.95로 점수가 낮았다.

 
3. 전공의의 직무만족도와 관련 요인

  전공의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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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cal Residents' Responses about Mentorship Experience

Itema) No. (%)
How would you describe your mentor(s)?

Peer  7 (14.9)
Senior 23 (48.9)
Professor 25 (53.0)

Where are/were your mentors located?
Same department 24 (51.1)
Same hospital 23 (48.9)
Same medical school  7 (14.9)
Another hospital  2 (4.3)

How have you communicated with your mentors?
Face to face meetings 30 (63.8)
Telephone calls 25 (53.2)
Email messages  8 (17.0)
Social media  3 (6.4)

What topic have you discussed with your mentors?
Personal/professional life balance 24 (51.1)
Clinical care 22 (46.8)
Long term career planning 21 (44.7)
Colleague relationships 17 (36.2)
Manuscript preparation 16 (34.0)
Scholarly projects 11 (23.4)
Unit politics  8 (17.0)

a) Multiple answers allowed.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Medical Residents' 
Total Job Satisfaction Score as Dependent Variable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 

(β)
t p-value

Gender (ref=male)
  Female 0.200 2.312 0.022
Age (ref=20∼29)
  30 and older 0.036 0.410 0.683
Marital status (ref=single)
  Married -0.090 -1.051 0.295
Specialty (ref=non-surgical)
  Surgical -0.016 -0.200 0.842
Years in program (ref=1)
  2 0.007 0.071 0.943
  3 0.058 0.592 0.555
  4 0.107 1.142 0.255
Mentorship experience (ref=no)
   Yes 0.219 2.699 0.008

의 성별과 멘토십 경험 유무였으며, 연령, 결혼 상태, 전공과, 

전공의 연차에 따른 전공의의 직무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전공의의 직무만

족도는 66.24±11.25, 여자 전공의 직무만족도는 70.35± 

9.1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10, p=0.031). 멘토십 

경험 유무에 따른 전공의의 직무만족도는 멘토십 경험이 없

는 경우 66.08±11.46, 멘토십 경험이 있는 경우 70.85±8.2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73, p=0.011) (Table 3).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남자 전공의보다 

여자 전공의에서, 멘토십 경험이 있는 경우 각각 표준화 회귀 

계수(β)는 0.200과 0.219로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

다(p=0.022, p=0.008) (F=2.569, p=0.029) (Table 4).

4. 전공의의 멘토십 경험

  이 연구에서 멘토가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멘

토십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멘토가 같은 병원, 같은 과의 

선배나 교수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공의들은 멘토와 직접 

또는 전화로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 멘토와 주로 개인적인 삶

의 고민, 환자 진료, 앞으로의 진로 계획 등에 대해 의논하였

다(Table 5).

고찰

  이 연구는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직업에 대하여 어떻게 느

끼고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전공의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공의의 직무만족도를 단축형 MSQ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

과, 5점 만점 중 3점 정도로 보통 수준이었는데, Girard et al. 

[13]은 전공의의 직무만족도를 5점 만점 중 4점 정도로 보고하

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차 또는 수련 환경 및 의사-환자와

의 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의 항목별로 보면 ‘나는 조직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만족한다’와 ‘나는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

한다’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은 반면 ‘나는 나의 보수와 업무 양에 

대해 만족한다’와 ‘나는 근무 조건 및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았다. 이는 전공의들은 높은 직업소명감 및 

의사직의 사회적 중요성 측면에서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는 

만족하고 있으나 전문직에 맞는 사회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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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전공의의 연령, 결혼 상태, 전공과, 전공의 연차

에 따른 전공의의 직무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Girard et al. [13]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가 30세 미만인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Kang et al. [14]의 

연구에서는 수련기간이 증가할수록 전문직업성 점수가 증가한

다고 하였는데, 이는 연령이나 수련기간이 증가할수록 진료수

행능력이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향상되기 때문으로 해

석하였다. 이 연구가 Girard et al. [13]과 Kang et al. [14]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나 4년

차 전공의의 응답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여자 전공의의 직무만족도가 남자 전공의의 

직무만족도보다 더 높았다. Michels et al. [15]은 남자 전공

의가 여자 전공의에 비해 소진(burnout)을 더 경험한다고 보

고하였는데, 소진이란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되고 자신이 하

고 일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Wright & Beasley [16]

는 여자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고 

남자 의사보다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보고하였

는데, 이러한 여자 의사들의 특성으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높

을 수 있다. 또한 전공의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으로는 멘토십 경험이었다. 미국의 ACGME는 전공의 수련

과정 개선을 위해 근무 시간 제한과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전

공의에게는 인간적인 근무 환경 조성 등을 정착시키려고 노

력해왔으나[4], 연구자들은 전공의의 수련 경험과 결과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

다[17,18]. 수련 기간 중 전공의들은 완성된 전문가가 되기 위

한 전문직 사회화 과정 이외에도 성인으로서의 성숙, 안정적

인 자아상의 확립, 재정적인 독립 등을 이루어야 하는 복잡한 

성인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19]. 따라서 전공의들이 전공의라

는 직책뿐만 아니라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멘토링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멘토가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멘

토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멘토가 같은 병원, 같은 과의 

선배나 교수인 경우가 많았으며, 멘토와 주로 개인적인 삶의 

고민, 환자 진료, 앞으로의 진로 계획 등에 대해 의논하였다. 

또한 멘토가 유익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그렇다고 응답하여 멘토링이 개인적인 

성장 및 직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Kang et 

al. [14]의 연구에 의하면 전공의들의 전문직 인식은 직무만

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는 전문직 사회화

가 잘 이루어지는 전공의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것

으로 보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일개 병원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설문 대상자의 

59.2%만이 응답하여 응답자와 비응답자 간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설문 대상자 304명 중 남자

가 223명(73.4%), 20대가 175명(57.6%)으로 연구 대상자 

159명과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둘째, 전공의들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MSQ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하

여 개발된 것이 아니어서 전공의들의 직무만족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

서 전공의가 멘토링 경험이 있는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았는

데, Burke & Richardsen [20]의 연구에서는 높은 연령, 부서

의 책임자 그리고 연간 휴일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

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공의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서는 이 연구에 포함된 전공의의 일반적 특징 이외에도 업무

량 및 야간, 휴일 근무 등과 같은 직무 관련 특성도 조사할 필

요가 있다.

  전공의의 직무만족도는 이들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고,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멘토링을 통해 

멘토는 전공의로 하여금 전공의라는 직책에 대한 책무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전공의 담당 부서에 의해 운영될 수 

있으며 특히 수련과정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에게 필

수적이다[17]. 이와 같이 멘토링이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 연구는 멘토링의 직무만족 및 성과에 대한 영향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전공의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뚜렷한 직

업 목표 제시와 전문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며, 전공의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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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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